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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이야기

그그날날을을 기기다다리리며며
환자 / 이윤열 부인 방미영님

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촉촉이 스며있는 뉴스레터를 읽고 저도 다시금 마음을 추슬러
희망을 가져봅니다. 너무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린 지난 10년 세월이었습니다. 이제는
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성실하게 우리 가족을 위
하여 생활하던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만성골수성
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그저 멍하니 아무 느낌도 없이 집에까지 왔습니다. 무
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 모두가 아내인 저로 인하여
얻은 병 같아서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집에 와서 우리를 반기는 아이들을 보고
야 그제서 가족이 같이 겪어야 할 고통과 남편의 아픔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.
아이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아빠의 눈물에 놀라며 울뿐이었습니다. 그날 저녁
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하여 설명 해 주었습니다. 아빠의 치료를 위하여 엄마 아빠와 떨
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와 오빠가 엄마 대신에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 등등을 설명
했습니다.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받아들였고 아빠의 입원 가방도 아이들이 그 날 저녁
에 다 챙겨주었습니다. 다음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은 아픔을 겪으며
살아가는 환우들과 그 가족을 보며 힘도 얻고 많은 정보도 알았습니다. 골수이식이 백
혈병의 완전한 치유 방법이라는 것을 듣고 남편의 형제 세분이 유전자 검사를 하였지만
일치하지 않았습니다. 낙심하여 있는 저를 보고 아이들이 자기들도 아빠와 골수가 맞을
수 있다며 초등학교1,4학년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할 때 말없이 숨죽
여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일 주일간 아이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. 그러나
아이들과도 아빠는 맞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비혈연 골수이식 절차를 거치며 한국골수
은행에 등록을 하였습니다. 우리 같은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위로하여주고 희망을 주
시며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그 후 12월초 남편과 맞는 골수 공여자가 42명이나
있다는 말에 너무도 감사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남을 위하여 용기 있게 기증의사
를 밝힌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 또한 이제까지 저의 생활에 부끄러움을
느낍니다.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면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는
남편의 힘없는 뒤 모습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가장의 아픈 슬픔을 봅니다. 그러나
우리주변엔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가족에게도 하나님께
서 보내주실 천사를 기다리며 골수이식의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
다.
2002년 1월 25일 골수를 기증할 분을 애타게 기다리며 이윤열씨의 아내 방미영 올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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